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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이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가 감성적인 것을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성향을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자신의 성향을 감추고 있다. 감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반기를 들었던 화가가 푸생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과 논리를 펼쳐 보

여 고전주의의 틀을 세웠다.

푸생은 프랑스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하지만 지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공

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고전을 연구하기 위해 로마로 

이주한다. 푸생은 로마에서 라파엘로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 연구에 몰

두함으로서 고전주의 경향이 짙어진다.

푸생의 고전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다. 이 작품은 플루타르크에 의해 전해지는 로마 기원에 관한 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로마 건국의 아버지 로물루스는 인구의 불균형으로 로마에 여인들이 부족

해지자 이웃의 사비니 족을 습격해 여인들을 약탈하기 위해 바다의 신 넵투누

스 축제를 열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축제에 온 사비니 여인들은 강탈한 후 남

자들을 쫓아버린다. 그 이후 로물루스가 사비니의 왕까지 겸하게 된다.

로물루스는 붉은 색 옷을 입고 거대한 건물 위에 서 있고 화면 왼쪽 푸른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가는 로마 병사에게 저항하고 있다. 로마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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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에는 잡혀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로마 역사에 따르면 사비니 여인들 중에 유부녀가 한명 있었다고 한다. 그

녀가 로물루스가 결혼한 헤르실리나다. 이 작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려 

넣음으로서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헤르실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화면 오른쪽 한 아버지가 딸을 끌고 가는 젊은 로마 병사에게 달려들고 있

고 딸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다. 로마병사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

는 노인을 제거하기 위해 단도를 들고 있다. 이 장면과 대조적으로 화면 가운

데 갑옷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로마 병사와 그 옆에 사비니 여인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로마와 사비나 여인의 화해를 암시한다.

푸생은 이 작품에서 인물의 몸짓이나 자세, 인물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

현하고 있다.

푸생은 신화와 전설, 성서 등 고전적인 주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연출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사비나 여인의 약탈>-1633~34년경, 캔버스에 유채, 154*209, 뉴욕 메트로폴리

탄 미술관 소장  



考試界 2011/6 169

<시간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춘 춤>-1635~1636년, 캔버스에 유채, 

런던 월리스 컬렉션 소장 

푸생이 신화를 통해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나타내고자 했던 작품이 <시간

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춘 춤>이다.

화면 전면에 3명의 여자와 남자가 군무를 추고 있고 오른쪽의 노인은 리르

를 연주하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모래시계를 가지고 놀고 있다. 화면 오른쪽 

어린아이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뒤로 한쪽에는 젊은이의 얼굴을,

다른 쪽에는 노인의 얼굴을 한 흉상이 솟아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계절을 상징하고 있는데 흰색의 옷을 입은 여인은 

봄을, 머리에 장미 화관으로 장식한 여인은 여름을, 등을 돌리고 있는 포도나

무 덩굴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남자가 바쿠스 신으로 가을 상징하고 머리에 

노란 터번을 쓰고 있는 여인이 겨울 상징한다. 각각의 인물들은 계절뿐만이 

아니라 가난(가을), 노동(겨울), 부(봄)와 행복(여름)을 암시하면서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는 인생을 나타낸다.

모래시계와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는 덧없는 인간의 인생

을 상징한다. 또한 두 얼굴의 흉상은 시간의 흐름속의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푸생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목가

적인 로마의 전원에 중점을 두었다.

니콜라 푸생<1594~1665>은 프랑스 정부가 루브르 궁정 장식을 위해 부

르자 프랑스로 돌아온다. 그는 루이 13세를 위해 생제르맹 성당의 장식화를 

그린 것을 계기로 궁정화가로 임명된다. 하지만 다른 화가들의 질투와 모함에 

휘말리면서 푸생은 로마로 다시 이주해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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